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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=뉴시스] 김선웅 기자 =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.

2026.06.22. mangusta@newsis.com

[서울=뉴시스] 류현주 김선웅 이지민 기자 =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미래에셋증권의 스페이스X 공모주 '0주 배정' 사태에 대

해 "예상하지 못했던 일"이라며 검사를 통해 구체적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.

이 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미래에셋증권의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과 관련해 "당연히

(공모주가) 배정될 것으로 생각했다"며 "이런 사태는 생각도 못 했다"고 말했다.

그는 "대표 주관사의 의사소통 등이 영향을 미친 건지, 아니면 또 다른 것이 있는지 검사를 해봐야지만 알 수 있는 영역"이라고

설명했다.

금감원은 현재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검사에 착수하고, 공모주 배정 불발에 대한 사실관계와 투자자 보호 절차 전반을 들여다보

고 있다.

이 원장은 "투자자 입장에서 차라리 청약을 안 했으면 (상장) 첫날 주식을 살 수 있는데 돈이 다 묶여 있던 상태"라며 "재발 방

지를 위해 검사 결과를 공유하겠다"고 밝혔다.

금융당국의 해외 주식 투자 자제 기조가 공모주 미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.



그는 "(사모 청약을 통해) 돈을 다 모아서 환전이 돼 있는 상태를 확인했는데, (공모주) 배정이 안 된 게 금감원과 무슨 상관이

있겠나"라며 "그것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"고 말했다.

또 "글로벌 투자은행(IB)들은 금감원 감독 대상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료 요청은 가능하지만 회신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"면

서도 "꼭 필요하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(SEC)에 요청할 수도 있다"고 덧붙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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